
“말을 건네어 주는 이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이가 있습니다. 

함께 앉아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 마

음이 고마워 어디라도 따르고 싶은 이

가 있습니다.   그런 이가 되어주십시오.”

고봉동은 고양시 일산동구 면적의 46%를 차

지하고 있지만 인구수는 매우 적은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고

봉동 1인 가구는 고봉동 전체 인구의 22%에 달하며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55세 이상 1인 가구가 고봉동 1인 가구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주민 

편의 시설이 전무하여 고립된 섬마을을 연상하게 하곤 합니

다. 이런 취약한 지역 환경은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이웃

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천주교 의정부교구 사회

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가 위탁 운영하는 마을의 유일한 지

역복지 시설인 고봉동 커뮤니티센터가 개관한 지 만 2년. 세

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홀로 맞이한 죽

음을 목도할 때마다 허탈함과 무력감에 빠져듭니다. 

고봉동에 거주하던 이광렬(가명) 씨는 태어나자마자 고아

가 되어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냈습니다. 미혼으로 평

생 가족의 정을 한 번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중식 요리사

로 일하며 열심히 살아오던 광렬 씨는 심혈관 질환을 얻게 

되어 숨이 차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고, 일자리

를 잃게 되어 정부 지원에 의지하며 홀로 생활하였습니다. 

집 앞 양지바른 골목길에서 밑반찬을 기다리는 것이 광렬 씨

의 유일한 삶의 낙이었으며 세상과 소통이었습니다. 2023

년 3월 23일, 그날도 직접 조리한 따뜻한 반찬이 담긴 가방

을 가지고 방문하였지만, 광렬 씨는 집 앞 골목길에 나와 있

지 않으셨습니다. 경찰과 함께 방에 들어갔으나 형제님은 싸

늘한 주검이 되어 홀로 하늘 여행을 떠난 후였습니다. 지금

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어서 오시라고, 반갑다며 손을 내밀

고 환하게 웃는 광렬 씨의 선한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김형남(가명) 어르신은 올해로 86세가 되셨습니다. 어르

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큰길로 한참 걸어 나가도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다니는 작은 편의점 하나 없는 외진 동네

입니다. 식재료를 사려면 버스를 타고 30분을 나가야 합니

다. 그마저도 지난해 4월 집에서 낙상하여 거동이 어렵게 

되어 식재료를 구입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소금과 밥으로 

연명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발견한 이웃의 도움으로 센터

에서 방문하여 밑반찬을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은 회복하

여 산책도 하시며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사회복지는 영어로 welfare라고 합니다. 이는 직역하면 ‘안

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녕해지려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사회적 관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안녕의 극단에 죽음이 있습

니다. 언론에서 흔히 언급되는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를 사전

에 예방한다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교통사고를 막는 것

처럼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

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

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 때를 마냥 기다릴 수만

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움

이 필요한 더 많은 홀로 사는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환대의 집

이 되고 싶고, 마을의 정(情)이 담긴 따뜻한 식사와 안부를 전

하는 이웃 관계망으로 ‘사람에게 가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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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6일~5월 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사회적 고립가구 식생활 지원 사업’을 위해 씁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html/dh/spon_

songil) - 사랑의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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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손길

찾아가는 

환대의 집


